
더불어민주당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 

위한 성금 5억 3천만 원 전달

더불어민주당은 15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

한 성금을 전달하였습니다.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한 가

운데 성금 전달식을 열었습니다.

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민주당은 중앙당후원회(회장 김

병욱)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였습니다. 중앙당후원회 후원계좌에 총 5억 3천여만 원의 

성금이 모였고, 6,653명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.

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은 “이 성금이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”며 “산불로 피해

를 보신 모든 분께 작은 위로를 드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요기를 드릴 수 있다면 

더할 나위가 없겠다”고 말했습니다.

중앙당후원회 김병욱 회장은 “이재명 전 대표 이하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다.” 이어 

“어려운 재난을 당한 이웃에게 나의 것을 조금이나마 나눠주는 배려와 연대, 위기를 

극복하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줬다”면서 “민주당 중앙당후원회도 선한 공동체 의

식을 제고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덧붙였습니다.

더불어민주당은 모금액으로 피해 주민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또한 재난 예방 대응 체계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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